
- 49 -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9. Vol. 22, No. 3, 49-68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어머니 양육방식간의 관계

-한국 울산시와 중국 소주시를 중심으로-

서 안 리 정 영 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한국 울산시와 중국 소주시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 568명

(한국 295명; 중국 273명)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방식과 아동의 사회성을 평정하여,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아

동의 사회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중국 어머니는 한국 어머니보다 아동을 더 합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일관성있게 양육하면서, 동시에 더 권위적으로 통제하며, 아동에게 성취를 덜 요구하는 것

으로 나타나 국적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국적에 관계없이 어머니들은 다자녀 아동보다 한 자녀 아동

을 더 애정적으로 대하며, 아동이 하는 놀이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어머니들은 국적과 자녀수에 관계없이 여아보다 남아를 더 과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어머니는 

다자녀 아동보다 한 자녀 아동을 더 과보호하는 반면, 중국 어머니는 한 자녀 아동과 다자녀 아동을 비슷

하게 과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성 평정에서는, 중국 어머니가 한국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자기중심성이 더 높고, 동시에 남을 도와주는 협동성도 더 높은 것으로 평정하였다.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어머니 양육방식간의 관계에서는 국적과 외동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상관

양상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한 자녀 가정 아동, 다자녀 가정 아동, 한국, 중국, 어머니 양육방식, 사회성 

오늘날 여성의 사회진출, 결혼연령의 상승,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출

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한 자녀를 둔 가정이 증

가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한국 여성이 낳는 아이

의 수가 평균 6.8명이었던 것이, 1980년대에는 2.8

명, 그리고 2008년에는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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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통계청, 2008). 같은 동양 문화권에 있는 중국은 

이미 1973년부터 정부에 의해 '計劃生育'이라는 인

구제한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후 35년 동안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가정에서 자녀의 수

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소수민족 지역과 농촌지역

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국 도시 가정에서 한 자녀

만을 키우고 있다. 2008년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1.5명으로, 중국 전체로 볼 때 한 자녀 가정 아동

의 수가 1억명으로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다(중국통계청, 2008). 자녀의 수가 줄어드는 이

유에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 국가정책적인 것도 있

지만,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 볼 때 한국과 중국 

모두 한 자녀를 둔 가정의 수가 앞으로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동아(only child)란 형제·자매가 없이 자녀가 

한 명만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으로 

(한국어사전편찬회, 1976), 본 연구에서는 외동아와  

한 자녀 가정 아동을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출생순위나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가 두 사

람 이상인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을 다자녀 가정 

아동 또는 형제아(sibling child)로 명명하였다.  

한 자녀 가정 아동에 관한 연구들은 형제·자매

가 없고 부모와 주로 상호작용하는 외동아들이 보

일 수 있는 심리적 특성에 관심을 둔다. 한 자녀 

가정 아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외동아의 사

회적 능력이나 사회정서발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김덕희, 2005; 김병태, 1997; 김숙경, 1989; 

도미향, 윤지영, 2004; 류향자, 1999; 박현주, 1992; 

서희정, 1995; 송성옥, 1998; 조성호, 1998; Falbo 

& Polit, 1987;  Jiao & ji, 1986), 대체로 형제·자매

가 없는 것이 한 자녀 가정 아동들의 사회성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 그 바탕에 깔

려있다고 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개인 발달에 필요한 결정적인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기술, 

자율성,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부재는 발달상의 많은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명흥, 1987; Falbo & Polit, 

1986; Minuchin, 1974). 또한 형제·자매는 놀이나 

공부 친구, 교사와 학습자, 보호자와 의존자, 적이

나 경쟁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한다(유영주, 1986). 

그리고 아동은 형제·자매 관계를 통해 가족 밖에 

있는 다른 아동과의 대인 관계의 기초가 되는 협

동, 방어, 갈등, 경쟁, 지배 등의 원리를 학습하게 

된다(김경희, 1987). Azmitia와 Hersser(1993)도 손

위형제는 교사와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동생은 학

습자와 추종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형제유

무가 개인의 사회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

였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형제·자매간의 역할 학습을  

할 수 없는 외동아는 사회성 발달에서 불리한 입

장에 놓여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르쳐 

줄 형제가 없고, 가르칠 동생도 없는 외동아는 연

령이 증가할수록 지적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본

다(Zajonc & Markus, 1975). 그러나 여러 연구들

은 외동아가 형제아에 비해 지적 성취나 지적 역

량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Falbo와 Polit(1986)은 외동아와 형제아

의 성취와 지능을 비교한 결과, 외동아가 형제아에 

비해 지적으로 더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중국 학자 

唐久來(1994)도 외동아가 형제아보다 여러 가지 특

성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같은 연

령대의 형제아에 비해 외동아는 상상력, 언어 능

력, 모방 능력, 능동적인 사고력에서 더 높은 점수

를 얻었다.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적 특성에 관해서는 

상반되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자녀 가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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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형제·자매

가 없는 외동아는 형제간 상호작용의 결핍으로 인

해 대인관계 관련 영역에서 문제를 보일 것으로 

가정한다. 즉, 형제·자매간의 상호작용은 아동으로 

하여금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

는 능력을 가정에서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외

동아에게는 이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것이

다(이명흥, 1987). 외동아의 사회성에 관한 일부 연

구는 이런 가정을 지지해준다. 외동아는 형제아에 

비해 비사교적이며, 신경질적이고, 더 자기중심적

이며, 덜 협동적이고,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덜 얻

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성옥, 1998; Jiao & Ji, 

1986). 또한 외동아는 형제아에 비해 자율성이 낮

고(김숙경, 1989), 심리적 안정성과 사회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류향자, 1999).  

그러나 형제·자매가 없는 한 자녀 가정 아동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많아짐으로써 오히려 사회성

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Hurlock(1964)에 따

르면, 외동아는 주로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므로, 

행동 성숙이 빠르며, 이것이 좋은 동료 관계를 갖

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동

아는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 접하는 또래들에게 

그 연령에 비해 더 성숙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또한 한 자녀 가정 아동은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물질적, 정신적 배려 및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 속에서 자란 다자녀 가정 아동들보

다 더 협조적이고, 독자적이며, 리더십을 보이며, 

적은 수의 친구로 만족해하며, 외로워하지 않고, 

성숙한 행동을 빨리 모방할 수 있다(박현주, 1992; 

Falbo, 1979). 한국 외동아와 형제아의 또래 간 사

회성을 연구한 김상희(1990)의 연구에서도 외동아

는 형제아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 결여가 시간이 지

나면서 회복된다는 연구도 있다. 중국학자 唐久來

(1994)의 종단연구에서, 학령 전의 아동에게는 외

동아가 의존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이 나타났으나, 

성장하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학교에

서의 집단생활을 통해 중학교까지 외동아는 타인

에 대한 이해와 우정을 공유해 가며, 형제의 부재

로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학습하게 되므로, 나이가 

들면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에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형제·자매와 함께 자라는 것이 반드

시 좋은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대

두되고 있다. Hurlock(1964)은 한 자녀 가정 아동

이 형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인간적인 면의 

발달이 더딜 우려는 있으나, 형제간의 경쟁심이나 

질투에 의해 성격이 비뚤어지게 될 가능성이 적다

는 장점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자녀 가정 아동은 

형제 중에서 자신의 위상을 유지하고 부모의 애정

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므로, 의심이 

많고 공격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김숙경, 1989). 

형제가 없는 대신, 외동아는 부모와 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외동아에게 부모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Falbo & Polit, 1986). 다자녀 가정 아동

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의 출생으로 아동의 모-자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지만, 외동아의 경우에는 이

런 변화가 없이 모-자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김

숙경, 1989). 따라서 외동아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외동아의 사회성

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임

에 틀림없다.

양육방식이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

함에 있어 일반적 혹은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을 의미하며(최경순, 1993), 부모의 아동에 대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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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이나 추상적 태도 또한 양육방식에 반영된다. 

Fishbein과 Ajzen(1975)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

방식은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성

장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 양식으로, 가족 구성원이나 가

정의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 문화

적 배경,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와 깊은 관련

이 있다. 

한 자녀 가정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방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

해와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외동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간주하는 학

자들은 외동아 어머니의 경우 ‘아이가 하나밖에 없

다’하여 자칫하면 지나친 애정과 과보호를 하기 쉽

고, 어머니의 애정이 아동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외동아가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역할연습을 할 기

회를 박탈한다고 본다. 그 결과 아동은 의존적이 

되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이기적이고 절제하지 못

하며, 일부 퇴행하는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다(송성옥, 1998). 

외동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살펴보면, 외동아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더 높은 수준의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자

녀가 어머니가 자신에게 더 애정이 있다고 인식하

게 되어, 모-자녀 간에 보다 질 높은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Lewis & Kreitzberg, 1979). 그리고 외동아는 부

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모와 긴

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발달을 보이며 성숙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이현주, 2000). 변은수(1990)는 형제가 

없는 외동아가 다자녀 가정 아동보다 부모와 더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긍정적

인 관계는 부모의 아동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하

여 마침내 아동의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주

의와 애정을 받는 외동아는 형제의 부재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 부분 보상할 가능성이 높다.  

양육방식에서의 문화차이는 발달심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양육방식의 문화 차이

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아시아계(특히 중국) 부모

와 미국 부모의 양육방식의 비교에 집중되어 있다

(Chao, 1994; Chiu, 1987; Chen & Uttal, 1988; 

Wang & Phinney, 1998; Wang & Ollendick, 

2001).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아시아계 아동과 청

소년이 미국 아동과 청소년들보다 지적, 사회적 성

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Stevenson, Lee, 

& Stigler, 1986; Sue & Okazaki, 1990; Steinberg, 

Mounts, Lamborn, & Dornbusch, 1991), 이를 부

모의 양육방식과 연계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권위주의적 양육은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Baumrind, 1971, 1989, 1991;  

Lambo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아시아계 부모는 훨씬 더 권위주의적으로 양육함

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동들의 학업수행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ornbusch, Ritter, 

Leiderman, Roberts, & Fraleigh, 1987; Steinberg, 

et al., 1991). 이런 차이에 관해 Chao(1994)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동을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권위주

의적 방식이 아동의 자율성과 역량을 저해하는 반

면, 유교문화권에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는 권위주

의적 통제가 아동으로 향한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가 미국 청소년들에

게는 부모의 적대감이나 거부와 관련되는 반면, 동

양문화권의 청소년들에게는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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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모의 관심 및 돌봄과 관련될 수 있다(Rohner, 

1980). 

이런 연구들은 미국적 관점에서의 양육방식에 

대한 해석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 양육 방식은 개인이 

속한 문화권의 가치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Chao, 1994, 2001). 중국 문화의 바탕은 

유교이다(Ho, 1994). 유교에서 강조하는 핵심 덕목 

중의 하나가 孝개념이다. 효개념에 따르면, 자녀들

은 부모에게 이의 없이 복종하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권위에 대한 복종과 존중이 사회화 과정에

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 한국도 기본적으로 

유교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중국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 남아선호사상이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유교 문화권에 속한 한국과 중국(특히 중

국)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기대수준이 

달라 차별적 양육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연구 결과

는 외아들보다 외동딸에게 더 애정적인 경우도 있

고(서희정, 1995), 역으로 외동딸보다 외아들에게 

더 애정적인 어머니도 있다(송호경, 2004). 

부모가 자발적으로 한 자녀를 갖게 된 경우와 

비자발적으로 한 자녀를 갖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부모-자녀관계 또는 부모행동은 여러 면에서 다를 

수 있다. 중국처럼 국가적 정책에 의해 어쩔 수 없

이 외동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국

처럼 신체적인 이유로 더 낳을 수 없거나(변은수, 

1990), 어머니의 사회활동을 고려해서 더 낳을 수 

없는(서희정, 1995) 경우도 있다. 또한 가정과 직장

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역할 긴장이나 갈등을 

느끼는 경우에 자녀를 적게 낳을 수 있다(Alvarez, 

1985). 이처럼 중국 어머니들이 인구제한 정책에 

따라 자녀를 1명 이상 낳기 어려운 반면에, 서구나 

한국의 어머니들은 다양한 이유에 근거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녀를 적게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머니의 양육방식과 외동아의 사회성간의 관계를 

살필 때, 외동아를 갖게 된 부모의 동기도 함께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한 자녀 가정 아

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을 비교함으로써,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아들이 사회성에서 결함을 

보이는지, 다자녀 가정 아동들과 차이가 없는지, 

아니면 다자녀 가정 아동들에 비해 더 나은 측면

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

다.

첫째, 한·중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한·중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한·중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

의 사회성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자

한국과 중국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1∼6학년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 568명

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

니들의 자녀 국적과 성별, 학년에 따른 아동의 수

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비율을 보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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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에 참여한 한․중 한 자녀 가정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성별, 학년별 분포

학년

중   국 한   국

전체한 자녀  가정 

아동

다자녀 가정 

아동
계

한 자녀 가정 

아동

다자녀 가정 

아동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3 39 48 18 24 129 33 19 39 59 150 279

4-6 46 47 26 25 144 25 21 48 51 145 289

전체 85 95 44 49 273 58 40 87 110 295 568

아동의 어머니가 273명이었고 한국 아동의 어머니

가 295명이었다. 중국에는 한 자녀 가정 아동이 많

고 한국에는 다자녀 가정 아동이 많아, 국적에 따

라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어머

니 숫자가 달랐다. 중국 어머니의 경우에는 한 자

녀 가정 아동 어머니가 180명, 다자녀 가정 아동이 

93명이었던 반면에, 한국 어머니의 경우에는 한 자

녀 가정 아동 어머니가 98명, 다자녀 가정 아동 어

머니가 197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자녀 

성별 구성을 보면, 남아가 274명, 여아가 294명이

었는데, 중국 남아가 129명, 한국 남아가 145명이

었고, 중국 여아가 144명, 한국 여아는 150명이었

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자녀의 국적별, 남녀

별, 외동여부별 그리고 학년별 아동의 수는 전체적

으로 비슷하였다. 

한국의 경우 울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초등학

교에서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을 

선발하였는데, 한 자녀 가정 아동의 경우 1학년에

서 6학년의 학교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표집하였

고, 다자녀 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각 학년 별로 2

개 학급에서 표집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소주시

에 소재하는 한 초등학교에서 한 자녀 가정 아동

과 다자녀 가정 아동을 표집하였는데, 한국과는 역

으로 다자녀 가정 아동의 경우, 전체 학급을 대상

으로 표집하였고, 한 자녀 가정 아동의 경우 각 학

년별로 2개 학급에서 표집하였다.  

측정도구

어 머 니 의  양 육 방 식  측 정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방식은 박성연과 이숙

(1990)이 재구성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박성연의 선행연구(박

성연, 1989)에서 선정된 43개의 문항들에 37개의 

문항들이 추가·보완되어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요

인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7개 요인(애정, 권

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합리적인 지도, 적극적인 

참여, 성취, 일관성있는 규제)으로 구성된 척도이

다. 척도는 총 5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늘 그렇다’까지 5

점 척도 상에서 평정되었다. 

이 척도에 포함된 하위 영역들을 살펴보면, 첫

째, 애정 요인은 아동에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친

밀감을 나타내며, 아동 중심적이면서 아동을 존중·

수용해주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한 방식이다. 둘째, 

권위주의적 통제 요인은 아동의 충동이나 구체적

인 행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과 관련된 것으로, 아

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

도록 요구하고, 협박이나 벌로 강요하는 방식이다. 

셋째, 과보호 요인은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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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막고 의존성을 보상해 주는 행동으로서, 아동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고 뒷바라지를 하는 방

식이다. 넷째, 합리적인 지도 요인은 아동을 도와

주거나 아동의 행동을 지도하는 데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 왜 안 되고 왜 용납되는지에 대하여 분

명하게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 다섯째, 적극적인 

참여 요인은 아동과 함께 적극적·활동적으로 행동

하며, 아동과 놀아주고, 아동이 하는 일이나 문제

해결에 대해 요청하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

이다. 여섯째, 성취 요인은 아동의 발달 수준에 대

한 관심이나 지적·사회적 행동에 대한 지지가 높

고, 그것을 격려해 주는 태도이다. 끝으로, 일관성

있는 규제 요인은 매일의 일과를 정해 놓고 있으

며, 아동에게 정해 놓은 규칙을 지키고 따르게 하

는데 일관성이 있어,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부모의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 어머니를 대상으로는 한국어

판이 사용되었고, 중국 어머니들에게는 한국어판을 

중국어로 번역한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한국어판의 

중국어 번역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발달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 의해 이루어졌

다. 그리고 번역된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

해 또다른 대학원생에 의해 중국어판을 다시 한국

말로 재번역하게 하였다. 한국어판과 중국어판을 

한국어로 재번역한 내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내용

의 의미가 동일하였다.  

어머니 양육방식을 구성하는 7개 하위 영역별 

Cronbach α값을 살펴보면, 한국어머니 자료의 경

우 합리적인 지도 영역이 .86, 애정 영역이 .90, 권

위주의적 통제 영역이 .77, 과보호 영역이 .76, 성

취 영역이 .78, 적극적인 참여 영역이 .78, 일관성

있는 규제 영역이 .6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 

어머니 자료의 경우 합리적인 지도 .75, 애정 .80, 

권위주의적 통제  .73, 과보호 .73, 성취 .78, 적극

적인 참여 .77, 일관성있는 규제 .64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자료에서 일관성있는 규제의 내적 일

치도가 낮은 것은 여기에 속한 문항이 3문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 동 의  사 회 성  측 정

본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성은 어머니의 보고에 

의해 측정되었다.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

은 김숙경(1989)의 사회성 측정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질문지는 사회성숙도 검사(한국행

동과학연구소, 1974)와 Pease, Clark과 Crase(1979)

에 의해 제작된 사회적 능력 검사지(박범실, 1987, 

재인용), Jiao와 Ji(1986)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 

및 김숙자(1982)의 자율성에 관한 질문지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설문지이다. 이 설문지는 총 28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이다. 

어머니 보고용 아동의 사회성 척도를 구성하는 

4개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협동성은 남을 도와주

고, 자신의 물건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놀이의 규

칙이나 차례를 잘 지키는 긍정적인 행동을 말한다. 

자기중심성은 자기의 흥미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부모에게 고집부리며 마음대로 행동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말한다. 자율성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이

나 주어진 일을 스스로 수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끝으로 대인 적응성은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며 

집단생활이나 새로운 친구와 잘 어울려 지내는 행

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점검하기 위해 하위 영역에 속한 문항들 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하위 영역에 속한 문항들 간

의 상관 분석 결과, 자기중심성 척도, 자율성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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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중 한 자녀 아동과 다자녀 아동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방식의 하위 영역별 평균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방식의 하위 영역 

한  국

한 자녀 가정 아동 다자녀 가정 아동

남(n=58) 여(n=40) 남(n=87) 여(n=110)

합리적인 지도 4.10(.55) 3.91(.55) 3.99(.52) 3.95(.53)

애정 3.90(.65) 3.69(.63) 3.71(.60) 3.73(.67)

권위주의적 통제 2.68(.53) 2.56(.53) 2.61(.54) 2.67(.56)

과보호 2.69(.61) 2.56(.59) 2.42(.52) 2.47(.52)

성취 3.80(.75) 3.67(.65) 3.70(.64) 3.78(.60)

적극적인 참여 3.47(.65) 3.20(.66) 3.28(.55) 3.26(.62)

일관성있는 규제 3.62(.66) 3.44(.71) 3.55(.67) 3.56(.69)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방식의 하위 영역 

중  국

한 자녀 가정 아동 다자녀 가정 아동

남(n=85) 여(n=95) 남(n=44) 여(n=49)

합리적인 지도 4.17(.52) 4.11(.49) 4.07(.63) 4.13(.54)

애정 3.77(.63) 3.80(.61) 3.58(.68) 3.67(.68)

권위주의적 통제 2.84(.51) 2.70(.61) 2.86(.63) 2.81(.60)

과보호 2.64(.57) 2.49(.66) 2.80(.55) 2.60(.69)

성취 3.53(.68) 3.39(.66) 3.69(.76) 3.52(.82)

적극적인 참여 3.70(.67) 3.65(.71) 3.40(.79) 3.33(.66)

일관성있는 규제 3.99(.68) 3.89(.69) 3.74(.77) 3.71(.81)

대인적응성 척도에서 해당 하위 영역에 속한 다른 

문항들과 전혀 상관이 없거나 역상관을 보인 문항

이 1개씩 발견되어 이 문항들을 삭제하고, 나머지 

문항들로 사회성 하위 척도 점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아동의 사회성 척도 4개 하위 영역

의 Cronbach α값을 보면, ‘한국어판’의 경우, 협동

성 영역이 .68, 자기중심성 영역이 .71, 자율성 영

역이 .53, 대인적응성 영역이 .72로 나타났다. 그리

고 ‘중국어판’의 경우 협동성 .67, 자기중심성 .67, 

자율성 .66, 대인적응성 .72로 나타났다. 

절차

본 조사는 2008년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국과 중국에서 실시되었다. 한국 울산시와 중국 소

주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에서 6

학년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

니들에게 담임교사들을 통해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응답된 설문지는 담임교사를 통해 회수하였다. 

결 과

한․중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의 양육방식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과 중국 어머니들이 보고

한 자녀 양육방식의 하위영역 평균을 표 2에 제시

하였다. 그리고 국적(한국 대 중국), 외동 여부(한 

자녀 가정 아동 대 다자녀 가정 아동) 그리고 성

별에 따른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 양육방식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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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적․외동․성별 여부에 따른 어머니 양육방식의 하위영역별 변량분석 결과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 
방식의 하위 영역

F값

국적 외동 성별 국적*외동 국적*성별 외동*성별 국적*외동*성별

합리적인 지도 7.73** .67 1.37 .00 1.41 1.84 .03

애정 .77 4.36* .04 .60 1.91 1.50 .56

권위주의적 통제 11.33** .73 1.66 .15 .36 1.76 .19

과보호 3.58 .17 4.28*   9.40** 1.57 .53 1.19

성취 11.25** 1.51 2.22 1.30 1.15 .44 1.03

적극적인 참여 13.5*** 9.85** 2.99 4.29* .48 .97 1.27

일관성있는 규제 20.71*** 2.28 1.50 3.75 .02 1.11 .22

*p<.05. **p<.01. ***p<.001  

검증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 양육방식 

7개 하위영역들을 종속변인으로 다변량분석을 실

시하였다. 하위 7개 척도 점수의 오차변량의 동질

성을 검사한 결과(Levene’s test) 6개 하위 영역이 

서로 동질적임이 확인되었다. 

다변량분석 결과, 국적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Wilks' Lambda=.850, F(7, 554)=13.947, 

p<.001), 외동여부의 주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Wilks' Lambda=.967, F(7, 554)=2.677, p<.01). 그

리고 국적과 외동여부의 상호작용도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Wilks' Lambda=.961, F(7, 554)=3.178, 

p<.01). 반면에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Wilks' Lambda=.984, F(7, 554)=1.301, 

p>.05), 성별은 국적과 외동여부와의 어떤 상호작

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국적(한국 대 중국)과 외동여부(한 자녀 가정 

아동 대 다자녀 가정 아동)에 따른 어머니가 보고

한 자녀 양육방식의 세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일변량분석 결과를 실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에 따른 어머니

의 양육방식의 하위 영역을 보면, 어머니의 양육방

식 중 합리적인 지도, 권위주의적 통제, 성취, 적극

적인 참여, 일관성있는 규제에서 국적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 어머니는 한국 

어머니에 비해 아동을 더 합리적으로 대하고(F(1, 

568)=7.73, p<.01), 아동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F(1, 568)=13.50, p<.001), 일관성있

는 규제(F(1, 568)=20.71, p<.001)를 많이 하는 동

시에 아동을 더 권위적으로 통제하며(F(1, 

568)=11.33, p<.01), 아동에게 성취를 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568)=11.25, p<.01). 

외동여부에 따라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 양육방

식을 보면, 어머니들은 다자녀 가정 아동보다 한 

자녀 가정 아동을 더 애정적으로 대하며(F(1, 

568)=4.36, p<.05), 놀이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568)=9.85, p<.01).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하위영역 중 과보호 영역

에서는 국적과 외동여부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F(1, 568)=9.40, p<.01), 이는 한국 

어머니의 경우 다자녀 가정 아동보다 한 자녀 가

정 아동을 더 과보호한다고 보고한 반면

(t(293)=2.82, p<.01), 중국 어머니는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을 비슷하게 과보호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참여에서도 국적과 외동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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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중 한 자녀 아동과 다자녀 아동의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 하위 영역별 평균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 하위 영역 

한  국

한 자녀 가정 아동 다자녀 가정 아동

남(n=58) 여(n=40) 남(n=87) 여(n=110)

자기중심성 2.35(.68) 2.18(.62) 2.28(.70) 2.39(.70)

자율성 3.61(.60) 3.65(.44) 3.69(.45) 3.75(.46)

대인적응성 3.56(.71) 3.55(.64) 3.48(.63) 3.46(.69)

협동성 3.76(.48) 3.85(.39) 3.80(.43) 3.85(.46)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 하위 영역

중  국

한 자녀 가정 아동 다자녀 가정 아동

남(n=85) 여(n=95) 남(n=44) 여(n=49)

자기중심성 2.72(.67) 2.56(.66) 2.73(.65) 2.83(.86)

자율성 3.66(.52) 3.83(.48) 3.67(.59) 3.73(.62)

대인적응성 3.60(.61) 3.62(.65) 3.54(.71) 3.57(.74)

협동성 3.91(.46) 3.97(.41) 3.81(.69) 3.89(.51)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F(1, 568)=4.29, 

p<.05), 이는 중국 어머니의 경우 다자녀 가정 아

동보다 한 자녀 가정 아동의 놀이나 활동에 더 적

극적으로 참여한 반면(t(271)=3.43, p<.01), 한국 어

머니의 경우에는 한 자녀 아동과 다자녀 아동을 

비슷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한․중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

의 사회성

한·중 아동들의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 

하위영역별 평균을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

적, 외동여부 및 성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차이 

검증을 위해,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의 사회성 4개 

하위영역들을 종속변인으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

였다. 하위 4개 척도 점수의 오차변량의 동질성을 

검사한 결과(Levene’s test) 3개 하위 영역이 서로 

동질적임이 확인되었다. 

아동의 사회성의 하위 척도 점수들을 종속변인

으로 하고 국적, 외동여부 및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한 다변량분석 결과, 국적의 주효과만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Wilks' Lambda=.901, F(4, 557)=15.268, 

p<.001). 다변량 분석결과 외동여부의 주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Wilks' Lambda=.988, F(4, 557)=1.636, 

p>.05). 그리고 성별의 주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Wilks' Lambda=.991, F(4, 557)=1.636, p>.05), 후

속의 단일변량 분석 결과(표 5)에서는 자기중심성

에서 외동여부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

다(F(1, 568)=4.434, p<.05).  

표 5를 보면, 국적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사회

성 평정에서, 중국 어머니들이 한국 어머니에 비해 

자녀들을 더 자기중심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F(1, 

568)=43.464, p<.001), 또한 더 협동적으로 평가하

였다(F(1, 568)=3.885, p<.05). 외동여부에 따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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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적․외동․성별 여부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하위 영역별 변량분석 결과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 
하위 영역 

F값

국적 외동 성별 국적*외동 국적*성별 외동*성별 국적*외동*성별

자기중심성 43.46*** 2.79 .22 .29 .00 4.43* .00

자율성 1.00 .25 3.36 2.13 .42 .20 .57

대인적응성 1.49 1.35 .01 .08 .16 .00 .00

협동성 3.89* .76 2.60 1.66 .00 .02 .09

*p<.05. **p<.01. ***p<.001  

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을 보면, 한 자녀 가

정 아동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과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중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사회성간의 관계

한중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어머니가 보고한 아

동의 사회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양육방식

과 사회성 하위영역들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적과 외동여부별로 표 6에 제시하였

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한 자녀 가정 

아동과 중국의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전반적 상관 

양상이 다르고,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먼저 한국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

동의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사회성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겠다. 한국 한 자녀 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 양육방식의 영역들이 주로 아동의 자

율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애정적으로 대할수록, 과

보호를 덜 할수록,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할수록, 

일관성있는 규제를 할수록 아동은 더 자율적으로 

평정되었다. 어머니의 일관성있는 규제는 아동의 

대인적응성과 협동성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통제를 가하고 과보

호할수록 아동은 더 자기중심적으로 평정되었다. 

한국의 한 자녀 가정 아동이 어머니 양육의 일

부 영역에서만 상관을 보인 결과와 달리 중국의 

한 자녀 가정 아동은 어머니 양육의 모든 하위 영

역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애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그리고 일관성있는 규제를 

할수록, 아동의 자율성이 더 높고, 대인적응성도 

더 높고, 협동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할수록, 과보호할

수록, 아동의 자율성과 협동성은 더 낮고, 자기중

심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 어머니의 권

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는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한국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제한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 반면, 다자

녀 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아

동의 여러 사회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다자녀 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아동을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애정적으로 대할수록, 성

취를 격려할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그리고 

일관성있는 규제를 할수록, 아동은 더 자율적이며, 

대인적응성이 높고, 더 협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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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중 한 자녀 아동과 다자녀 아동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사회성간의 상관관계

사회성

하위영역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   
참여

일관성있는
규제

한

국

한 자녀 
가정 아동

(n=98)

자기중심성   -.15   -.11   .29*  .24*  -.02   -.09   -.11

자율성   .35**   .30**   -.19 -.23*  .14   .23*   .30**

대인적응성   .26*   .14   .14 -.01  .11   .08   .23*

협동성   .20   .18   -.16 -.07  .08   .14   .21*

다자녀 
가정 아동

(n=197)

자기중심성  -.21**   -.18*   .26**  .38**  -.02   -.15*   -.12

자율성   .36**   .37**   -.16** -.08  .19**   .30**   .25**

대인적응성   .29**   .24**   -.02 -.02  .18*   .19*   .25**

협동성   .39**   .30**   -.13 -.09  .30**   .38**   .24**

중

국

한 자녀 
가정 아동

(n=180)

자기중심성   -.09   -.18   .36**  .28**  .02   -.08   -.11

자율성   .33**   .40**   -.31** -.18*  .09   .28**   .21**

대인적응성   .29**   .43**   -.09 -.10  .28**   .36**   .26**

협동성   .40**   .50**   -.26** -.31**  .21**   .31**   .17*

다자녀 
가정 아동

(n=93)

자기중심성   .02   -.07   .31**  .22*  .26**   -.07   -.02

자율성   .33*   .36**   -.13  .09  .14   .31**   .35**

대인적응성   .25*   .30**   -.06  .08  .32**   .35*   .40**

협동성   .53**   .43**   .14 -.01  .28**   .41**   .47**

*p<.05. **p<.01. 

반면에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할수록, 과보

호할수록, 한국 다자녀 가정 아동들은 더 자기중심

적이고 자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아

동의 사회성간의 관계를 보면,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가 아동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일관성있는 규제를 할수록 다자녀 가정 아동들

은 더 자율적이고, 대인적응성이 높고, 협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할수록, 과보호할수록, 그리고 성취를 격려할

수록 다자녀 가정 아동은 더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그리고 

애정적으로 대할수록 아동은 더 자율적이고 더 협

동적이고 대인적응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어머니의 한 자녀 아동을 갖는 동기

부모가 자발적으로 한 자녀를 갖게 된 경우와 

비자발적으로 한 자녀를 갖게 되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책에 따라 한 자녀 가정 아

동을 갖는 중국의 경우와 그렇지 않는 한국의 경

우를 비교함으로써 어머니가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동기와 양육방식간의 관련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표 7에는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과 중국 어머니

가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게 된 주요 동기의 빈

도가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

국 어머니가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동기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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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중 어머니의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주요 동기 유형별 비율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동기

중국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어머니

(n=180)

한국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어머니

(n=98)

빈도 (%) 빈도 (%)

경제적인 이유  74  (41.1)  35  (35.7)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106  (58.9)  29  (29.6)

국가정책의 강제적 규정 113  (62.8)   0  (  .0)

어머니의 직장 때문에   29  (16.1)  29  (29.6)

신체적인 이유   11  ( 6.1)  32  (32.7)

인구문제 때문에   58  (32.2)    0  (  .0)

가정책의 강제적 규정(62.8%), 키우기가 힘듦

(58.9%), 경제적인 이유(41.1%), 인구문제(3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 어머니가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동기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주

로 경제적인 이유(35.7%), 신체적인 이유(32.7%), 

키우기가 힘듦(29.6%)과 어머니의 직장(29.6%) 순

으로 나타났다. 

한·중 어머니가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동기

를 비교해 보면, 중국은 국가정책에 따른 것과 양

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탓이라면, 한국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어머니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한국과 중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 

아동과 비교하여 한 자녀 가정 아동을 다르게 양

육하는지, 그에 따라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에 대한 어머

니의 양육방식이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

하였다.  

먼저, 한·중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 양육방식의 

전체적인 차이를 비교한 결과, 국적과 외동 여부, 

그리고 국적과 외동 여부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났

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어머니는 한

국 어머니에 비해 자녀를 더 합리적으로 대하며, 

아동의 놀이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더 

일관성있는 규제를 하며, 성취를 덜 요구하는 동시

에, 아동을 더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하며, 더 과보

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어머니에 비해 중국 

어머니가 자녀를 더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하되 자

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일관성있게 규제를 가

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중국계 어머니들이 유

럽계 미국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를 보다 권위적으

로 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Chao, 1994; Chiu, 1987; Donbusch et al., 1987; 

Lin & Fu, 1990; Steinberg et al., 1991), 중국 어

머니들의 권위주의적 통제는 자녀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Chao, 1994). 반면

에 같은 유교문화권 전통을 갖는 우리나라 어머니

들은 중국 어머니들에 비해 아동을 덜 권위적으로 

대하고, 규제를 덜 하는 것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훨씬 더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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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자녀 양육방식 보고에서 외동여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기대와 일치되

게 한·중 어머니들은 다자녀 가정 아동보다 한 자

녀 가정 아동을 더 애정적으로 대하고, 놀이나 활

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

과는 한 자녀 가정 아동을 더 애정적으로 대하고

(김진남, 1987; 김숙경, 1989; 서희정, 1995), 한 자

녀 가정 아동 부모의 대부분이 애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들이 자녀에게 정서적 개입을 

많이 한다는 선행 연구(이성진, 이기우, 1986)와 일

치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어머니 모두 다자녀 아동보다 한 

자녀 아동을 더 애정적으로 대했지만, 중국 어머니

에 비해 한국 어머니들은 다자녀 가정 아동에 비

해 한 자녀 가정 아동을 더 과보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자녀수가 양육방식 차원과는 별

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선행 연구와는(김진남, 

1987; 박현주, 1992)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중국 

어머니 역시 다자녀 가정 아동에 비해 한 자녀 가

정 아동을 더 애정적으로 대했지만, 한국 어머니에 

비해 한 자녀 가정 아동을 더 과보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어머니들은 한국 어머니에 

비해 다자녀 아동보다 한 자녀 아동의 놀이 활동

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도 한국의 한 자녀 아동 어머니들이 외동아를 지

나치게 보호하면서 사랑한다면, 중국의 한 자녀 아

동 어머니들은 한 자녀 아동을 사랑하되 과보호하

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보인

다.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

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많은 선행 연

구들의 주요 주제이다(김덕희, 2005; 김병태, 1997; 

김숙경, 1989; 도미향, 윤지영, 2004; 류향자, 1999; 

박현주, 1992; 서희정, 1995; 송성옥, 1998; 조성호, 

1998; Falbo & Polit, 1987;  Jiao & ji, 1986). 본 

연구에서 중국 어머니는 한국 어머니에 비해 자녀

를 더 자기중심적이면서도 더 협동적이라고 평가

하여 국적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어머니와 한국 어머니가 보고한 한 자녀 가정 아

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은 전체적으로 거

의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한 자녀 가정 아동이 

비사교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의지가 박약하며, 

덜 협동적이고, 동료의 신뢰를 잘 얻지 못하는 것

으로 보고되는 선행 결과(송성옥, 1998; Jiao & Ji, 

1986)나, 심리적 안정성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류향자, 1999), 그리고 한 자녀 가정 아동은 

부모의 지나친 애정과 과보호로 인해 아동 스스로 

능동적인 역할을 학습할 기회가 박탈되어 의존성

이나 이기심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 있

다는 지적(송성옥, 1998)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것처

럼, 한 자녀 가정 아동이 다자녀 가정 아동에 비해 

사회적 역량이나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으

로 결론짓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아동의 사회성의 하위 영역들이 한국과 중

국의 어머니 양육방식의 하위 유형들과 어떤 관련

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기대하는 바와 같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어머니의 양육방식 중 합리

적 지도, 애정,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있는 규제는 

아동의 사회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는 아동의 사

회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

방식이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권위주의적이고 과보호할수

록 자율성이 낮아지고, 대인적응성이 낮아지며, 협

동성이 낮아지는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가 자율적

인 양육방식을 지닐수록 아동의 사회적 활동성이 



서안리, 정영숙 /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어머니 양육방식간의 관계

- 63 -

높고(김덕희, 2005), 부모 양육방식이 애정-자율-

성취-사회성 지향적일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높은 

경향을 띤다는 연구(조성호, 1998)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한 자녀 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 양육방식 영역들이 주로 아동

의 자율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어머

니가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애정적으로 대할수

록, 과보호를 덜 할수록,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록, 일관성있는 규제를 할수록 아동은 더 자율적

으로 평정되었다. 어머니의 일관성있는 규제는 아

동의 대인적응성과 협동성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

였다. 반면에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통제를 가하고 

과보호할수록 아동은 더 자기중심적으로 평정되었

다. 

한국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제한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 반면, 다자

녀 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아

동의 사회성의 여러 영역들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한 자녀 가정 아동을 애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한 자녀 가정 아동의 대인적응성과 협동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 

아동에게서는 한국 어머니들이 애정적으로 대할수

록 다자녀 가정 아동의 자기중심성이 낮고, 자율성

이 높고, 대인적응성과 협동성도 높아,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과 자녀의 사회성이 정적 상관을 보여

주었다. 한국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가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나 한 자녀 

가정 아동에게서 그 관계가 미약한 것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한 자녀 가

정 아동의 사회성 간의 상관보다는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 간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진 것에 비

해, 중국의 경우에는 다자녀 가정 아동에 비해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어머니 양육방식간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졌다. 한국과 중국에서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사회성간의 관계 양상이 한 자

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에게서 다른 양

상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어머니들이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이유를 비교해 보면, 중국 한 자녀 어머니가 

한 명의 자녀를 갖는 동기는 주로 ‘국가정책의 강

제적 규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동기를 제일 많이 

보고하였다(62.8%). 반면에 한국 한 자녀 어머니는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동기가 비교적 다양하

여, 주로 어머니의 경제적, 신체적, 직업적 조건 때

문에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것으로 응답하였

다. 아마도 국가정책에 의해 한 자녀를 가질 수밖

에 없는 중국 어머니들은 아동에게 보다 엄하게 

힘있는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한 자녀 가

정 아동 어머니와 중국 한 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

의 양육 방식을 비교해 보면, 중국 한 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는 한국 한 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에 

비해 더 권위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를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놀이와 활동에 더 적

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동기와 양육방식간의 관련성을 시사

해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면서 후속연구를 제

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의 사회성 평정 

하위 4개 영역(자기중심성, 자율성, 대인적응성, 협

동성)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 α값이 .70 내외

로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사용된 문항

들에 대한 보완적 작업을 통해 아동의 사회성을 

구성하는 차원들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하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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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어머니 양육방식과 아

동의 사회성을 재는 척도는 한국에서 사용된 척도

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탓에 문화적 동등성

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자녀 양육 방식은 

개인이 속한 문화의 가치 배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Chao, 1994, 2001), 문화간 비교 연구를 위

해서는 사용된 척도의 문화적 동등성을 고려한 척

도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 양육방식과 자녀의 사회성간의 관계를 연

구하였다. 그런데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 발

달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唐久來, 1994). 초

등학교 입학 후에는 또래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

성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반면, 그 

이전 시기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인

해,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유아기, 초등학

교, 중학교 등 연구대상자를 확장하는 연구를 통해 

발달적 비교를 한다면, 더 유용한 자료를 얻을 것

으로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의 사회성 평정

은 다자녀 가정 아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한 자녀 가정 아동이 보이는 고유한 사회

성을 표집하지 못한 제한이 있다. 앞으로 한 자녀 

가정 아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라면 한 

자녀 가정 아동에 초점을 맞춘 문항이 보완될 필

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방식과 아동

의 사회성을 각각 어머니로부터 얻었다. 후속 연구

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아동

이 보고한 사회성 자료도 수집하여, 어머니의 보고

에 의한 자료와 아동의 보고에 의한 자료의 유용

성을 살피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딸보다 아들을 더 과보

호하는 것 이외에는 아동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들이 

딸보다 아들을 더 과보호한다는 결과는 아들에게 

더 애정적인 양육방식을 보였다는 송호경(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 중에

는 딸에게 더 애정적인 양육방식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서희정, 1995). 자녀의 성에 따른 어머니 양

육방식에 관한 논의도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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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 at i ons of  Onl y Chi l d's and

 Si bl i ng Chi l dren's Soci abi l i t y wi t h

 Mat ernal  Behavi or i n Korea and Chi na  

An l i  Xu Youn g-sook  Ch on g
Depa r t me nt  o f  Ps yc ho l o gy ,  P us an Na t i o nal  Uni ve r s i t y

273 Chinese mothers and 295 Korean mothers reported their maternal behavior and their only child's or 

sibling children's sociability. Compared maternal behavior between Korea and China, Chinese mothers 

showed more reasonable guidance, more active involvement, and more consistent regulation as well 

more controlling with power and demanding less achievement toward their child. Mothers showed more 

affect and more active involvement to the only child than to the sibling children irrespective of 

nationality. Korean mothers showed more overprotection to only child than to sibling children, but 

Chinese mothers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sociability rating, Chinese mother reported 

their children as more egocentric but cooperative than Korean mother did. The relational patterns of 

children's sociability with maternal behavior appeared somewhat different in Korean data and Chinese 

data. It was found that main reasons for having only child was national policy in Chinese mothers but 

was personal in Korean mothers.

Keywords: only child, sibling children, sociability, maternal behavior, Korea, China


